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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2018년함께돌파할과제세우겠다”
3일, 금속노조 시무식…“노조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리지 못하게 흔드는 숙제 있어”

금속노조가 1월 3일 경기 남양주

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

역 전태일 열사 묘소 앞에서 시무식

을 열고, 2018년을 돌파할 투쟁과 

단결을 조직한다는 각오를 다졌다.

이날 시무식에 금속노조 임원, 사

무처 상무집행위원, 경기지부, 서울

지부, 인천지부, 삼성전자서비스지회 

임원, 집행간부들이 참석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시무식 새

해 인사에서 “ 평화시장 근처에 사

는 초등학생 김호규는 아버지께 재

단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” 라고 

회상했다. 김호규 위원장은 “ 노동

자는 각자 열사에 관한 기억을 안고 

노동운동, 민중운동, 조국통일운동에 

뜻을 세우고, 살았을 것으로 생각한

다” 라며 모란공원 열사묘역을 찾는 

의미를 돌아봤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 금속노조가 현

재 안고 있는 숙제는 쉽게 풀기 어

렵다. 상당수 사업장이 2017년 임단

협을 끝내지 못한 현실에서 다양한 

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” 라고 진

단했다. 김호규 위원장은 “ 이런 현

실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

가지 못하게 흔들고 있다” 라며 

“ 2018년에 돌파할 과제를 세우겠

다. 조합원의 열정과 헌신을 하나로 

모아 쟁취하자” 라고 당부했다.

새해 인사에 나선 두대선 노조 인

천지부장은 “ 올해 금속노조가 품고 

있는 ‘ 하면 된다’ 는 정신으로 투

쟁하자” 라며 “ 17만 조합원이 하나 

되어 함께 해야 한다. 인천지부는 

김호규 위원장 중심으로 2018년 투

쟁을 돌파하겠다” 라고 결의를 밝혔

다.

박경선 서울지부장은 “ 서울지부

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

해 금속노조를 지키고 있는 중소영

세사업장이 많다. 서울지부는 2018

년에 더 많은 중소영세사업장을 조

직하는 사업을 중심에 놓고 달리겠

다” 라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.

노조 임원과 사무처 상무집행위원

들은 시무식 앞뒤로 김학규 <박종철 

추모 사업회> 사무국장의 안내로 열

사 묘역을 돌며 열사의 투쟁과 삶을 

돌아봤다.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시

무식을 마친 뒤 2018년 노조 투쟁방

침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수련회

를 이어갔다.  


